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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 박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3.(수)

배포 일시 2022. 8. 3.(수)
배포 시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동윤 (044-201-1751)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수연 (044-201-1754)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 ‧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농민신문은 8월 3일(수) “발목 잡힌 도농 공동사업” 보도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경제사업 이행기준 수립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공동사업의 경제사업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 공동사업을 어떻게 경제사업 

실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다.

  ② 정부 입장 관련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이유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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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동사업이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도시조합의 농촌조합 사업장에 대한 단순 

투자부터 공동 운영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① 경제사업 이행기준 수립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제사업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평가합니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이행기준은 이미 

농협중앙회의 내부 방침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매년 농협중앙회가 그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경제사업 이행기준의 수립을 미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정부 입장 관련

  

  정부는 해당 기자와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속 정부의 입장은 농식품부를 통해 직접 확인한 입장이 아니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강동농협의 공동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사전 문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중앙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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